
빌립 나다나엘 – 야곱, 이스라엘<요한복음 1;35-42>
 * 오늘은 빌립을 전도하신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내용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중심 전도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변화 시켜 가신 외적 비젼, 내적 비젼의 
중심을 말씀 드립니다. 
1) 빌립을 찾고 찾으셔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43-44)
 예수님은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와 막달라마리아와의 만남처
럼 결심하고 결단하여 열정적으로 열심히 찾고 찾아 만난 것입니다. 이 결심과 결단과 열정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어느 것 하나 우연 같지만 반드시 필연이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님이 우리를 찾아  오신 것이기에 우리가 구원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미 베드로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와 요한
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빌립은 예수를 따르며 한 번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와 
중직들을 좋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침례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요
한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스케마와 모르페와 아우라를 보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경험
하고 체험하여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경솔하고 천박한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장차 반석의 비젼과 꿈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빌립은 매우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은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의 고집과 교만의 사람이
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약점과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남들이 전혀 모르는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죄
악과 패역함을 아시지만 모르는 척 하시고 오히려 사랑을 주셔서 십자가와 복음과 사랑을 깨
닫게 하여 수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된 것처
럼 외적 비젼을 이루는 동시에 내적 비젼을 이루어 주님을 닮게 하시고 형통하고 창대하게 하
셔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
니다.

2)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성경강해 전도, 와서 보라 전도(45-46)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
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 볼 것을 권하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비웃
을 때 빌립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씀 하셨던 <와 보라>를 인용하여 나다나엘에
게 <와 보라> 라고 권합니다. 

3)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중심전도 비젼 전도(47-51)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자신도 나사렛과 가까운 곳 가나 사람이면서 선입견과 편견과 
영적 교만, 신앙의 교만으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며 예수님을 비웃습
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몸의 껍질이 벗겨져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그림과 
석상은 항상 껍질을 외투처럼 들고 있는데 이렇게 껍질이 벗겨질 만큼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과 사람 앞에 투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껍질을 벗기는 설교에 은혜 
받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벗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것을 드리는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는 빌립과 안드레는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이고 소년은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도마는 의심
을 하고(요14:5)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요14:8) 이 모습이 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
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의 가장 간
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
을 이룬 야곱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이런 야곱의 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
웃고 조롱한 자신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하시고 빌립이 부르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
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충격을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말
하자 예수님은 이 일은 시작일 뿐 이라고 하시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야곱의 벧엘에서 꾼 꿈의 모습과 흡사
합니다(창세기28:10-15) 형통은 잘 된 것만 형통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젼을 이루기 위해 오는 것도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과정을 야곱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을 사모 하십시오. 빌립과 나다나엘과 요셉과 야곱의 믿음, 비젼의 길, 
언약의 길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모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아는 믿음으
로 살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
시고 내 안의 계산적인 빌립과 선입견, 편견, 교만의 나다나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
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